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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 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알았습니 다. 전쟁을 통해 이 익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전쟁에서 희생되는 사람틀은 누구인지 말입니 댜 어 느새 전

쟁은 어쩔 수 없는 일이되어 버렸고 평화는 현실을 위해 유보해야 할 것이 되었습니다. 전챙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칠 때, 이런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 다 누구를 위한 국익일까요. 퀵

기 큘 향한 맹세가 어느새 국익을 위해서 라면 타민족, 타.국가, 힘없는 개인을 향한 죽움을 허탁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 다 명분 없는 전쟁이 기 때문에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

니다 어떠한 전쟁과 폭력에도 명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전챙 현실 론을 지탱하는 군대와 군사주의 또한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성과 소수자는 알고 있습니다 일상에 침투한 전쟁이 어

떻게 '당연' 의 가면을 쓰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● 석 순 25집은 당연, 의 세계에서 침묵해야 하는 목소리를 되살리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의 시선에서

⊂l;시금 진짜 현실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이런 현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교묘한 폭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 다 여성운봉과 노동운동 양쪽에서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이주여성

노동자,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아웃팅 당하는 동성애자, 진보적 운옹권에서또 다른 억압을 견뎌 내야하읗룔 여성 운동가 국가의 필요를 명목으로 행해지기에 드러나기 어려운 공권력 속

◎l 폭력 수많른 낙태답튼 쇽에서 죄책감으로 침북해야 하는 여

수자들의 이야기 쏀닮 당연의 얼굴

을 가려버렸는지요, 언어는 분명평

댜. 석순는 그렇기에 여성과 소수;

한 폭력들이 정말 아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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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세계관올 담고 있습!- 승럽석인 언어는 이미 사회적 기득권의 시선을 담을 수 밖에 없습l

을 지향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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